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아 관리종목에서 빠져  Kyklades Maritime orders pair of VLCC newbuildings 

대우조선해양은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 의견 판정을 받은 2017년도 
연결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
해양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23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다고 22일 밝혔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그리스 Kyklades Maritime은 현대중공업에 31.9만DWT급 VLCC 2척을 지난달
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지난달에 공개되지 않았고, 옵션도 미공개 상태임. 
인도는 19년 말에서 20년 초, 선가는 8,500만달러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됨. 선가는 작년 11월에 발주한 선가보다 높다고 알려짐. (TradeWinds) 

Minerva unveiled as new entrant in LNG shipping  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 신청…노조 "구조조정 철회" 반발 

그리스 Minerva Marine은 선대의 첫 LNG선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다고 알려
짐. 발주한 선박은 17.4만CBM급 LNG선 2척이며, 인도는 2021년으로 예정됨. 
Minerva는 LNG선 시장에 진입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논의한다고 보도됐으나, 발
주는 대우조선으로 향함. 선가는 1.85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성동조선해양은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젃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함. 
법원은 실사를 진행한 후 회생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인가 등을 진행할 계획
임. 이후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반면 성동조선해양 노조원들은 법정관리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상황임. (EBN) 

Romania takes back control of Mangalia yard  South Korean yards court Zvezda deal 

루마니아 정부는 독일 Damen과 함께 대우망갈리아 조선소(DMHI)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지분은 루마니아 정부가 51%, Damen이 49%를 가질 예정
임. 작년 Damen이 51% 지분을 290억원(2,590만달러)에 매입하려 했으나, 
49%를 보유했던 루마니아 정부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함. (TradeWinds) 

 국내 조선 3사는 러시아 Zvezda 조선소가 LNG선 건조를 할 수 있게 돕는 기술
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알려짐. 협약을 위해 조선 3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결정은 6월 말로 기대됨. Zveazda는 Arctic LNG-2 프로젝트
에 필요한 쇄빙LNG선 15척 건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상황임. (TradeWinds) 

조선 빅3 '순항'…" 50.6억弗 수주, 목표 17.6%"  운임 최저치 추락…시름 깊어지는 해운업계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50.6억달러를 수주
했다고 알려짐. 3월 현재 조선 3사의 연간 수주목표 287억달러 중 17.6%를 달
성함.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감지되며, 클락슨은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1,134척, 내년 1,444척을 젂망했다고 알려짐. (매일경제) 

 3월 셋째 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75.46p로 젂주 대비 54.03p 하
락함. 이는 작년 최저치 703.67p와 비교해도 대폭 낮은 수치임. 최근 운임하락
은 선사들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 심화로 발생함. 반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 내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젂망임. (EBN)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